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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모유는 영유아의 적절한 성장과 발육에 필수적인 영양

성분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식품으로 다양한 면

역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감염,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아

기를 보호할 수 있다.1-3 또한 모유수유를 통한 모자간의

친밀한 피부접촉은 영아에게 건강한 정서적 안정감을 부

여하며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

모는 자궁수축이 촉진되어 임신전의 상태로 회복이 빠르

고 어머니로서의 심리적 성숙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유방암,

난소암의 발생빈도 및 산후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모유수유는 영아와 어머니

모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최선의 수유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보고된 모유수유 실태 자료4를 보면 1990년대 중

반부터 2015년까지 66개국의 가정소득 자료를 5분위로 나

누어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의 모유수유율의 향상속

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모유수

유율은 1960년대 95.1%였던 모유수유율이 1970년대부터

90.0%로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는 10.2%까지 감소하다가

최근에 와서 2003년 16.5%, 2006년 24.2%, 2009년 36.2%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2012년 32.3%로 더 이상 증가하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behavioral intentions of breastfeeding in single women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ethods: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350 single women in her 20~30s, and 316

respondent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Spearma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subjects showed strong intentions and favorable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The subjects were more favorably

influenced by their mothers, siblings, friends, and coworkers who previously experienced breastfeeding than ones with no

breastfeeding experience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breastfeeding intention and attitudes (r = 0.321, p <

0.0001), subjective norms (r = 0.434, p < 0.0001), and perceived control (r = 0.307, p < 0.0001). However, regression

analysis with two different age groups revealed that subjective norms (p < 0.0001) and perceived control (p < 0.001)

contributed to the model of explaining breastfeeding intentions in subjects who were 25 years old or younger, whereas

attitudes did not. In addition, subjects who were more than 25 years old showed that attitudes (p < 0.003) and subjective

norms (p = 0.002) contributed to the model of explaining breastfeeding intentions while perceived control (p < 0.070)

showed less contribu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can be a useful tool to

increase the rate of breastfeeding intentions in single women when designing educational materials, which requires

consideration of ag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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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으며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5 모유수유가 아기와

산모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모유수유율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

고 모유수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유수유를 결정하

는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금까지 보고된 선행연구6-8에서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산

모의 교육정도, 직장유무, 분만방법, 모유수유에 대한 의도

및 계획, 모유량,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 모유수유

에 대한 가족과 친구의 지지, 그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

적 환경 등이 거론되었다. 모유수유는 지식이 아닌 행동이

며, 많은 이로운 점이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데 꽤 불편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들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동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숙아 어머니, 초산모, 직장맘, 산모 등을 대상으로 모유수

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영양교육이 실시 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9,10 그러나 모유수유와 같은 행동

의지는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모유수유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에 실시될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실제 외국의 경우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모유수유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11-13 국내에서도 여

성의 모유수유관련 지식, 태도, 신념 등이 모유수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청소년

을 비롯하여 대학생, 미혼여성 등에게 모유수유 증진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4 또한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모유

수유 의지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행동 또는 건강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건강신념

모델 (health belief model), 계획적 행동이론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사회인지론 (social cognitive theory)과 같

은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이 대두되었다. 이 중 계획적 행동

이론15은 Fishbein과 Ajzen16이 제안한 합리적 행동이론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연장된 이론으로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태도), 사회적 요인 (주관적

규범), 통제적 요인 (인지된 행동 통제력)으로 구분하여 행

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계획적 행동이론과 모유

수유 실천의도는 국내에서는 주로 초임여성 등 기혼여성에

서 살펴본 연구17가 있고 외국에서는 청소년11, 13~14세 학

생들 대상,12,13 기혼여성18,19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다. 

본 연구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결혼과 출산을 경험 할

20~30대 미혼여성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모유수유 행동의도를 높여 미래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

이고자 계획적 행동이론을 이용하여 모유수유 행동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요인을 조사하고 모유수유율의 제

고를 위한 효과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된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의 미혼 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개

월 동안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변인의 임신

수유 영양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선행연구6에서 조사대상

자의 직업에 따라 임신과 수유에 관한 의식과 인지도에 대

해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미 모유수유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의료계종사자, 영양사, 임신과 출산을 막연하

게 느낄 수 있는 대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배부된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회

수된 설문지 중 적절치 못하게 표기된 설문지 등을 제외하

고 총 316부를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초임 여성의 모유

수유 행동의도에 관한 선행연구17에서 제작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 시점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모유수

유에 대한 행동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력으로 구성되었다 (Fig.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는 나이, 학력, 직업, 종교,

거주지, 영양교육 경험의 유무,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얻

는 경로, 본인의 영아기 모유수유의 유무, 모유수유에 대해

권유받은 경험과 대상, 수입 등의 11가지 문항이 포함되었

다. 모유수유에 대한 행동의도로 조사대상자가 미래에 모

유수유를 할 의도가 얼마나 있는지 5점 척도를 이용해 조

사하였다. ‘모유를 먹이지 않을 것이다’는 1점, ‘모유를 먹일

것이다’는 5점으로 하여 점수화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과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

다. 모유수유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이로운 결과와

불리한 결과를 12개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행동결

과에 대한 신념을 묻는 문항에서는 ‘그 결과들이 있을 것

이다’를 5점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를 1점으로 하여 5점

척도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

는 위의 12개의 항목에 대한 대상자의 평가를 ‘아주 나쁘

다’에 1점, ‘아주 좋다’에 5점을 주는 5점 척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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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점수는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과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이

용하여 차례로 모유수유 행동결과 신념과 결과평가 12개

의 문항을 각각 곱한 후 점수를 합산하고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규

범적 신념과 순응동기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준거인 7명을 제시한 후 규범적 신념

을 묻는 문항에서 이들 준거인이 각각 대상자의 모유수유

를 격려할 지에 대해 ‘적극 격려할 것이다’에서 ‘전혀 격려

하지 않을 것이다’를 2점에서 -2점사이로 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순응 동기는 이들 준거인이 모유수유

를 권할 경우 대상자가 얼마나 의견에 따를 것인지를 ‘적

극적으로 따를 것이다’의 5점과 ‘전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의 1점으로 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의 값

은 규범적 신념 문항과 순응동기 문항의 점수를 곱하는 방

식으로 차례로 7번까지 곱한 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된 행동 통제력

은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유수유 시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어려운 상황을 제시한

후 통제신념에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얼마

나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하는 지를 ‘전혀 어렵지 않을 것

이다’의 5점에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의 1점까지 5점 척도

로 조사하였고, 인지된 능력은 위의 11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상자가 얼마나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할 수

있을 것이다’를 5점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를 1점으로 하

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모유수유의 인지된 행동 통제

력은 통제신념의 점수에 인지된 능력 점수를 각 문항별로

곱하여 합산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통계분석

설문지 자료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

program version 9.1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기술되었다. 계획적 행동이론 변수들 간의 상관성은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를 연령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력, 행동의도의 평균점수를 구해 t-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연령별 그룹에 따른 태도, 주관적 규

범,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 검정

은 0.05의 유의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평

균연령은 만 26세로 25세 이하가 111명 (35.0%), 만 25~29

세가 160명으로 50.5%였으며 미혼여성을 대상자로 제한하

여 만 30세 이상의 여성은 45명 (14.5%)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대학이상 졸업자가 60.8%, 전문대학 졸업이하는

Fig. 1. Research model (Actual breastfeeding was not measur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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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사무직을 비롯하여 교직원, 공무

원, 전문직종이 35.8%, 자영업, 서비스업, 학원 강사, 대학원생

이 46.5%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13.0%, 기타 또는 무직이

4.7%였다. 소득분포는 월 149만원 이하가 39.2%, 150~199만

원이 27.5%, 200만원 이상이 33.2%로 응답하였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

한 신념과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하

였으며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 행동 결과

에 대한 신념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78 ± 0.49로 모유

수유행동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특

히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신념은 ‘엄마와 아기가 더 친밀해

질 것이다’, ‘아기에게 최선의 영양을 제공할 것이다’, ‘아기

의 지능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

면, ‘부부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유방의 형태가 망가

질 것이다’의 문항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행동신념 점수

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행동 결과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4.25 ± 0.40으로 행동신념에 비해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행동신념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난 ‘유방의 형태가 망가질

것이다’와 ‘부부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의 두 개의 문

항은 결과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행동신념과 결과평가를 각

각 곱하여 합산한 후 문항 수로 나눈 값이다. 평균 25점 만

점에 16.77 ± 3.07로 높은 평균점수로 나타나 모유수유 행

동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

모유수유에 대해 주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로 조사하여 Table 3에 제시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모유수유

를 권유할 것이며, 권유에 따르겠다는 높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가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평

균점수는 0.80 ± 0.68 (-2.0~2.0)로 조사대상자들은 그들의

준거인이 모유수유를 격려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Age (years)

≤ 25  111 (35.0)

26~29  160 (50.5)

≥ 30  45 (14.5)

Education 
≤ Junior college graduation  124 (39.2)

College-graduate school graduation  192 (60.8)

Job 

Official, teaching staff, public 

official, Academy speaker
 113 (35.8)

Personal-service business, service 

industry, academy speaker, 

graduate student

 147 (46.5)

Manufacturing industry  41 (13.0)

Inoccupation, etc.  15 (4.7)

Monthly 

Income 

(won)

≤ 1,490,000  124 (39.2)

1,500,000~1,990,000  87 (27.5)

≥ 2,000,000  105 (33.2)

Total  316 (100.0)

Table 2. Attitude toward breastfeeding 

Variables Behavioral belief1) Outcome evaluation1)

Breastfeeding __________________ It is good that breastfeeding_______

Protects the infant from cold 4.12 ± 0.882)  4.76 ± 0.552) 

Prevents the risk of allergies 4.04 ± 0.89 4.76 ± 0.56

Contributes to intellectual development 4.29 ± 0.84 4.79 ± 0.52

Provides the best nutrition for the infant 4.53 ± 0.66 4.78 ± 0.50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weight for the mother 3.56 ± 1.24 4.58 ± 0.74

Stimulates contraction of the uterus 3.30 ± 1.17 4.54 ± 0.80

Reduces the risk of breast cancer 4.04 ± 0.96 4.68 ± 0.67

Promotes psychological closeness between 

mother and infant
4.73 ± 0.55 4.86 ± 0.39

Costs less than formula feeding 4.30 ± 0.88 4.65 ± 0.65

Is more convenient than formula feeding 3.07 ± 1.38 4.17 ± 1.03

Ruins appearance of breasts 2.95 ± 1.17 2.20 ± 1.31

Interferes with having sex 2.38 ± 1.12 2.28 ± 1.21

Mean 3.78 ± 0.49 4.25 ± 0.40

Attitude 16.77 ± 3.073)

1) Mean ± SD 2) 1: strongly disagree, 3: normal, 5: strongly agree 3) Possible score range is 1~25. The score of 25 indicates highest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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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머니’, ‘모유수유의 경험이 있는 친구’와 ‘모유수유

의 경험이 있는 형제자매’가 적극 격려할 것이라고 조사되

었다. 순응동기의 평균점수는 3.89 ± 0.79로 조사대상자들

은 준거인의 모유수유 권유에 적극적으로 순응할 의사를

보였다. ‘어머니’,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친구’, ‘형제자매’,

‘직장동료’의 권유에 적극적으로 따를 의사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

과 순응동기의 문항을 각각 곱하여 합산한 후 준거인 수로

나눈 값이다. 평균 5점 만점에 3.69 ± 3.05로 나타나 조사대

상자들이 준거인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력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력에서는 모유수유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느

끼는 어려움에 대한 통제신념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지 여부에 대한 인지된 능력을 알아보았으며 Table 4와 같

다. 모유수유에 대한 통제신념의 평균점수는 2.25 ± 0.69로

나타났으며 ‘커피, 술, 담배 등 아기에게 해로운 기호품을

삼가야 할 경우’에서 가장 높은 통제신념 (3.18 ± 1.52)을

보였고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낮은 통제신념 (1.52 ± 0.81)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점수가 나왔으며, ‘모유수유를

위해 커피, 술, 담배 등 아기에게 해로운 기호품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통제신념을 보인 것으로 보아 조사

대상자들이 비교적 극복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차, 버스,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Table 3. Subjective norms of breastfeeding

Variables Normative beliefs1) Motivation to comply1)

If I breastfeed my infant, __________

 will encourage me.

If_________ suggest to me to breastfeed 

my infant, I will comply.

My mother 1.52 ± 0.712) 4.34 ± 0.793)

Friends with breastfeeding experience 1.06 ± 0.95 4.23 ± 0.85

Friends without breastfeeding experience 0.38 ± 1.04 3.51 ± 1.13

Siblings with breastfeeding experience 1.04 ± 0.96 4.22 ± 0.82

Siblings without breastfeeding experience 0.40 ± 1.03 3.53 ± 1.07

Co-worker with breastfeeding experience 0.92 ± 0.96 4.07 ± 0.94

Co-worker without breastfeeding experience 0.26 ± 1.05 3.37 ± 1.19

Mean 0.80 ± 0.68 3.89 ± 0.79

Subjective norms 3.69 ± 3.054)

1) Mean ± SD 2) -2: strongly discourage, 0: neither discourage nor encourage, 2: strongly encourage 3) 1: strongly disagree, 3: nei-

ther agree nor disagree, 5: strongly agree 4) Possible score range is 1~5. The score of 5 indicates highest social influences toward

breast feeding.

Table 4. Perceived control over breastfeeding

Variables Control beliefs1) Perceived power1)

It is very difficult to breastfeed 

my infant, _________.

I can breastfeed my 

infant,_________________.

When I have a job 1.88 ± 0.902) 2.59 ± 1.223)

When I have to breastfeed in public 1.52 ± 0.81 1.89 ± 1.06

When I need to maintain breast shape 2.21 ± 0.97 2.81 ± 1.20

When the infant hates to suck nipple 1.97 ± 0.95 2.59 ± 1.05

When the infant bites nipple 2.21 ± 1.00 2.70 ± 1.12

When I have to cut down on coffee, alcohol and smoking 3.18 ± 1.52 3.36 ± 1.50

When I suffer from mastitis 2.09 ± 1.01 2.54 ± 1.07

When I have Caesarian section 2.80 ± 1.16 2.96 ± 1.15

When I have restriction of social activities 2.39 ± 1.03 2.72 ± 1.11

When I am physically very tired 2.33 ± 1.08 2.64 ± 1.16

When I have to take sole feeding responsibility 2.22 ± 1.13 2.53 ± 1.18

Mean 2.25 ± 0.69 2.67 ± 0.84

Perceived control 6.81 ± 3.734)

1) Mean ± SD 2) 1: very difficult, 3: normal, 5: very easy 3) 1: very impossible, 3: normal, 5: very possible 4) Possible score range is

1~25. The score of 25 indicates highest perceived control over breast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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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를 먹이는 것’, ‘직장에 다니는 것’ 등의 문항에 대해서

는 통제신념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의 모유수유’는 인지된 능력의 항목 중에 가장 저조하게 나

타나 매우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간주하고 있었다. 모유

수유에 대한 인지된 능력의 평균점수는 2.67 ± 0.84로 ‘커

피, 술, 담배 등 아기에게 해로운 기호품을 삼가야 할 경우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가 3.36 ± 1.50으로 가장 높은 인지

된 능력을 보였다.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통제신념과 인지

된 능력의 각각의 문항 값을 곱한 후 합산하여 전체 문항으

로 나눈 값으로 25점 만점에 6.81 ± 3.73으로 매우 저조하

게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행동의도와
 

계획적
 

행동이론의
 

상관

관계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대해 ‘모유를 먹일 것이다 (5점)’, ‘모

유를 먹이지 않을 것이다 (1점)’라는 것으로 5점 척도로 조사

한 결과 4.40 ± 0.87로 매우 높은 행동의도를 나타냈다 (Table

5). ‘모유를 먹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1.3%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모유수유를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

답을 한 대상자가 전체의 83%였으며 그 중 특히 ‘모유를

먹일 것이다’에서 5점에 응답한 대상자가 61.1%로 매우 높

게 나타났다. 

계획적 행동이론에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행동의

도로 보고 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태

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의 세 가지 변수를 규

정하고 있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모유수유 결과신념,

모유수유 결과평가로 구성하였고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

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로 구성하였으며 모유

수유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

력으로 나타내었다. 모유수유의 행동의도와 결과신념, 결

과평가, 태도, 규범적 신념, 순응동기, 주관적 규범, 통제신

념, 인지된 능력, 인지된 행동통제력의 10가지 요인으로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계획적 행동이론에 부응하여 모유

수유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과 행동결과에 대한 평가 모두

모유수유의 태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나 특히 결과

신념과 0.909 (p < 0.001)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규범

적 신념과 순응동기는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규범적 신념과 0.977 (p

< 0.001)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 모두와 유의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고 모유수유에 대한 행동의도는 계획적 행동

이론의 세 가지 변수인 태도 (r = 0.321, p < 0.001), 주관적

Table 5. Distribution of breastfeeding intention

Variable Score  N (%)

1 (unlikely)  4 (1.3)

 2  4 (1.3)

Breastfeeding intention  3  46 (14.5)

 4  69 (21.8)

 5 (likely) 193 (61.1)

 Total 316 (100.0)

Mean ± SD  4.40 ± 0.871)

1) Possible score range is 1~5. The score of 5 indicates highest

intention toward breastfeeding.

Fig. 2. Mean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control, and intention scores by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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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r = 0.434, p < 0.001), 인지된 행동통제력 (r =0.307,

p < 0.001) 모두와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순응동기 (0.462, p < 0.001)가 행동의도와 비

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신념

(0.185, p < 0.001)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을 25세 미만과 25세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 연령그룹 간에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 행동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2). 그러나 연령그룹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25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

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유의하지는 않으나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5세 미만의 그룹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인

지된 행동통제력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모유수유태도는 행동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 즉 주관적 규범은 두 그

룹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교적

연령이 많은 그룹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어린

그룹에서는 인지된 행동통제력이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영

향력을 발휘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계획적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미혼여성들

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

요인이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모유수유에 관하여 실행되어진 연구

는 주로 임산부등 기혼여성이 대상자인 경우가 많았으나

Jefferson20에 의하면 모유수유 행동신념은 종종 임신 이전

에 결정되어지며 특히 모유수유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로 미혼여성을 선정하여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다

가오는 미래에 모유수유를 효과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과신념은 3.78로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유수유의 결과로 ‘엄

마와 아기가 친밀해질 것이다’, ‘아기에게 최선의 영양을

제공할 것이다’ 등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 초임여성을 대상

으로 했던 Kim과 Park의 선행연구17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엄마와 아기의 친밀감 증진, 아기에게 최선의 영양제공 등

의 가장 긍정적이었던 문항의 순서와 본 연구 결과가 유사

하게 나타났다. 즉, 미혼여성들도 초임여성과 비슷한 모유
Fig. 3.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n breastfeeding intention

by age groups.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ory of planned behavior variables

Variables
Behavioral 

beliefs

Outcome 

evaluation
Attitude

Normative 

beliefs

Motivation 

to comply

Subjective 

norms

Control 

beliefs

Perceived 

power

Perceived 

control
Intention

Behavioral beliefs  1 - - - - - - - - -

Outcome evaluation 0.355*** 1 - - - - - - - -

Attitude 0.909*** 0.646*** 1 - - - - - - -

Normative beliefs 0.326*** 0.315*** 0.410*** 1 - - - - - -

Motivation to comply 0.372*** 0.378*** 0.459*** 0.607*** 1 - - - - -

Subjective norms 0.365*** 0.355*** 0.457*** 0.977*** 0.690*** 1 - - - -

Control  beliefs -0.042 0.080 0.003 0.164** 0.120* 0.164** 1 - - -

Perceived power 0.074 0.165** 0.132* 0.241*** 0.283*** 0.276*** 0.629*** 1 - -

Perceived control 0.020 0.143** 0.080** 0.212*** 0.221*** 0.236*** 0.892*** 0.886*** 1 -

Intention 0.283*** 0.219*** 0.321*** 0.377*** 0.462*** 0.434*** 0.185*** 0.367*** 0.307*** 1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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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구21에서도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산모는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모유수유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모유수유에 대

한 부정확한 지식과 불신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여 모유

수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Cho22의 연구에서도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이 높은

경우에 모유수유 실천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고교생

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23의 연구에서는 태도점수가 높

은 군일수록 미래의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특히 모유수유의 경험이 없는 주변인보다 경험이 있는

친구, 형제 또는 자매, 직장동료의 권유에 더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으로 보아 모유수유 경험의 유무가 조사대

상자의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변인이 남편이었고 그 다음으로 어

머니, 시어머니,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형제, 자매, 친구 등

의 순서였던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준거인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제외하

면 유사한 순서로 주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기

혼여성과 미혼여성 간에 주관적 규범에서도 큰 차이는 없

었다. 중학생에서도 모유수유 관찰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

수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22 미국의 흑인여대

생 대상의 연구20에서도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주변인의

존재가 모유수유 실천의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어린

시절의 모유수유 경험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영양교육을 계획할 때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강사의 경험담과 함께하는 교육, 잡지나 회사

사보지를 통해 모유수유 경험담을 교육자료로 이용하는

것 등이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

력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직

장이 있는 경우가 통제신념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 극복

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만의 코호트 연구
24에서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의 모

유수유의 실천과 지속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모유수유의 주된 장애요인

이라고 판단된다. 국내에서 보고된 연구25에 의하면 취업

상태가 모유수유의 시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1개

월, 6개월, 12개월간의 모유수유 현황을 비교할 때 취업상

태의 여성의 모유수유 지속율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유수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사회

적인 지원이 부족하며, 그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미혼여성

의 인지된 통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모유수유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

하는 법령이나 규정 등 제도적 장치나 직장에서 모유수유

여성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강제적 규정은 없다. 모유수유

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시책

으로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직장 내 모유수

유실 의무설치’,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

공’ 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구보건복

지협회의 현황에 의하면 범정부차원의 노력으로 전국적

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철 역사, 도서관 등 324개의 공

공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

국 513개의 관공서에도 모유수유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조윤 등의 연구26를 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미래에 모유수유를 하겠다는 대학생이 80.7%, 여대생

이 84.2%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행동의도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 실천율이 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행동의도가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im과 Choi의 연구27에서 국내의 모유수

유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여성 취업증가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이 36.5%,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지식부족’이 30.6%로 나타난 것에서알 수 있듯이 사

회적 시스템의 지원부족과 모유수유 교육부재에 의해 실

제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더욱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배려로서 육아휴직, 재취업 보

장 등이 확립되어야 하며,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

한 지식 교육도 임산부 뿐 아니라 미혼여성을 대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획적 행동이론을 구성하는 10가지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유

수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도와 행동의도를 구성

하는 세가지 변수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을 각각 구성하는 세부변수와 유의적

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과 행동결과에 대

한 평가에 대해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 두 변수 모두

와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였고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통제

신념과 인지된 능력의 두 변수와 유의성이 있었다. 모유수

유 행동의도는 나머지 변수 9개와 모두 유의적인 상관관계

를 보여주었다.

계획적 행동이론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비교적 연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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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대상자

가 미혼여성이어서 연령에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판단된

다. 25세 미만과 25세 이상의 연령별 그룹에 따른 모유수유

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이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으로 조사

한 결과 주관적 규범은 두 그룹 모두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유수유 태

도는 25세 이상에서만 모유수유 의도에 영향을 미쳤고 반

면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25세 미만에서 모유수유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 이상에

서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 그룹간의

모유수유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 모유수유

의도를 t-test로 분석하여 연령별로 그룹 간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중회귀분석에서 다르게

나타난 원인은 파악할 수 가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계획적 행동이론을 활용한 모유수유 영양교육 중재 시

연령에 따라 교육의 목적과 수단을 차별화하여 다양하게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요 약

 본 연구는 미혼여성 316명을 대상으로 계획적 행동이론

에 근거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

된 행동통제력’ 요인이 미혼여성의 장래 모유수유 행동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만

26세였으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이 60.8%로 높은

편이었고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25점 만점에 16.77 ± 3.07로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결과신념

보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결과평가가 더욱 높게 나타났

으며 ‘엄마와 아기가 더 친밀해질 것이다’가 가장 높은 점

수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특히

어머니와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주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모유수유 권유에 적극적으로 따를 의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행동의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25점

만점에 6.81 ± 3.73으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공공장소

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가장 어려운 통제신념으로 응답

하였고 인지된 능력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모유수유

행동의 인지된 행동통제력에서 ‘커피, 술, 담배 등 아기에게

해로운 기호품을 삼가는 것’이 가장 높은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모유수유 행동의도

는 5점 만점에 평균 4.40 ± 0.87로 매우 높은 행동의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모유수유에 대한 태

도 (r = 0.321, p < 0.0001), 주변사람들의 영향 (r = 0.434,

p < 0.0001), 인지된 통제력 (r = 0.307, p < 0.0001) 등 세 변수

와 모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

과 25세 미만의 조사대상자 그룹에서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주변사람들의 영향이 클수록 (p < 0.0001), 인지된 행동통제

력이 클수록 (p < 0.001) 높았다. 반면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는 모유수유 행동의도와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25세 이상

의 조사대상자에서는 모유수유 행동의도가 모유수유에 대

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p < 0.003), 주변사람들의 영향이

클수록 (0.002) 높았으며 인지된 통제력은 p < 0.070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모유수

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주변사람들의 영향, 인지된 행동통

제력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25세 이상의 여성에서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예측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와 주

변사람들의 영향력이었으며 25세 미만의 여성에서는 주

변사람들의 영향력과 통제신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행동의도를 파악하여 실

제 모유수유 의도가 결혼과 출산 후 모유수유로의 행동으

로까지 실천이 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한, 모유

수유의 실시기간에 따른 행동의도를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아 미래에 모유수유의 시작은 하였으나 6개월간의 완전

한 모유수유에 도달하는 모유수유의 지속적 행동의도는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계획적 행

동이론을 적용한 모유수유의 영양교육 자료개발에서 모

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변사람들의 영향, 인지된 행동통제

력 등 구성요인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접

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유수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꾸준한 모유수유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육아휴직제

도, 직장내 모유수유실 설치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제도

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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